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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왕신앙 측면에서의 불 상징 고찰

불(火)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며 사악함, 부정, 부패 등 모든 것을 태우는 정화성으로 인류의 역

사 속에서 경외의 대상이 되었으며 신성시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중국의 조왕신앙에 나타난 불신의 모습과 불의 상징을 살펴보고, 모래놀이치

료 상황에 나타난 불의 상징성을 분석심리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 일본, 중국에서 불신

(火神)인 조왕(竈王)의 명칭과 가신(家神)으로서의 위치는 달랐다. 반면 조왕(竈王)은 가신(家神)으

로 섬김을 받으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가장 밀접한 신(神)으로 가족들의 안위와 아이들을 돌보며 

수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으로 오랜 시간 섬김을 받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불이 

사람의 감정 상태와 결합이 되면 심화(心火)가 된다. 심화(心火)는 마음속에서 조절되지 않는 성난 

불(Complex, 火)로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며 우울증이 되고 화병이 된다. 모래놀이치료 상자에 나타

난 불의 변환을 통해 내담자의 부정적 콤플렉스가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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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오랜 삶 속에서 불은 다양하게 사

용되고 있다. 금속은 풀무불속에서 단련되어 

대지를 일구는 연장이 되기도 하고,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불은 자

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에서 도공의 

정성을 담은 항아리, 도자기를 구워내는 가

마의 불까지 다양하다. 위험을 알리는 봉화

(烽火)도 불이다. 불이 있어 인간은 생식에

서 화식으로 음식을 익혀 먹을 수가 있었으

며 문명을 시작하는 힘이 되었다. 반면 조절

되지 못한 불은 산과 집 등을 삼키는 화마

(火魔)가 된다. 불에는 심리적인 불도 있는

데, 우리는 종종 소화시키기 어려운 강렬한 

에너지를 내포한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감정

(이부영, 2012)의 상태를 경험한다. 감정적 

콤플렉스로 심리적인 불을 품고 있는 것이

다.

 민족마다 불의 기원에 대한 신화를 갖고 있

는데 그리스·로마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

가 제우스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줌으로써 

인류는 문명을 열었다(Pierre Grimal, 

2003)고 전한다.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불

을 금기를 깨고 인간에게 가져다준 것은 불

이 그만큼 인류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일 것

이다.

 한국에서는 단군신화와 서사무가 ‘창세가

(創世歌)’에 불의 기원이 있다. 단군신화에

서의 불의 기원은 부소(夫蘇)는 단군의 셋째 

아들로 불을 발명하였다고 전한다. 처음 세

상에 맹수와 독충이 생기고 돌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자, 부소가 부싯돌을 만들어 

불을 일으키고, 이 불로 숲을 태워 해로운 

것들을 없애고 돌림병도 물리쳤다(이우평, 

2007). 이것이 단군신화의 불의 기원이다.

 한국의 서사무가‘창세가(創世歌)’에서 불

의 기원은 처음에 하늘과 땅이 생겨날 적에 

미륵님이 태어나 일월성신(日月星辰)을 정리

하고, 인간 세상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 

불이 없어 날 음식(生食)을 먹으며 살았다. 

미륵님이 생쥐를 불러 불과 물의 근본을 묻

는다. 생쥐가 불의 근본을 알려주는 대가를 

요구하자 미륵님은 생쥐에게 뒤주를 차지하

라고 하였다. 그제야 생쥐는 금덩산(금정산,

金頂山)에 들어가 한 손에 차돌 들고 한 손

에 쇠붙이를 들고 툭툭 쳐 불을 내니 이때부

터 사람들은 날음식을 먹지 않고, 익혀 먹었

다고 한다(박종성, 2006). 

다음은 연구자의 꿈†에 나온 부엌의 불에 

대한 내용이다.

왼쪽으로 난 비포장길을 어두워지는 저녁에 

몇 사람과 함께 걷는다. 지붕, 벽 등이 모두 

거무스름해 음산한 집이 보인다. 사람들이 

그 집을 무서워한다. 

집 안에 있는 음산한 ‘그림자’가 보인다. 

그림자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무서워 한 내

가 ‘그림자’에게 “이제 가라. 돌아가

라.” 고 한다. 처음엔 두려워 말이 잘 나오

지 않는다. “이제 가라”는 말을 하려고 몇 

번을 입술을 움직이며 시도한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는 ‘그림자’의 마음이 많이 아프다

는 것이 내게 전달되며 느껴진다. 집안의 

‘그림자’는 죽은 사람으로 영혼이 저세상

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목메게 울면서 ‘그림자’에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원망(怨望) 하지 

말고, 이젠 돌아가라.”라며 말을 하는데 좀 

전과 달리 말이 제대로 나온다. 그 영혼이 

저세상으로 갔다. 나는 집 안과 주변이 밝아

지는 것을 보면서 영혼이 갔다는 것을 안다.

† 2013년 11월 24일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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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나는 꿈의 상황을 살펴보는 위치에 있

다. 내가 서 있던 자리에 마을의 족장 같은 

백발의 노파가 서 있다. 비슷한 조끼를 입은 

마을 사람들이 노파에게 몰려와 “왜 그 영

혼을 그리 쉽게 타일러 보냈냐.”라며 노파

에게 항의한다. 마을 사람들이 영혼을 좀 더 

애먹이다가 보내려 했다는 식이다. 한이 많

은 영혼이 가고, 집이 밝아지자 이제야 나타

나서 마을 사람들도 업적을 세울 수 있었고, 

세우고 싶다며 주장을 하는 것이다. 백발의 

노파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아픔이 많은 영혼은 달래야 된다. 이제 아

픔이 많은 영혼이 갈 곳으로 갔으니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말을 한다. 노

파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밝아진 집안에선 

가내 수공업이 이루어진다. 집의 뒤쪽에 지

붕만 있는 옛날 부엌이 나온다. 아궁이에 불

을 피우며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부뚜막엔 

큰 가마솥이 걸려 있고, 아궁이의 불은 점점 

커져간다. 가마솥 안에서는 볏짚으로 짠 정

사각형 모양의 맷방석 같은 것이 만들어져 

나온다. 그 맷방석을 도르래로 만든 간단한 

기계가 옮기고 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점

점 더 바빠진다.

 부엌의 불이 꿈을 통해 나왔다. 꿈의 서두

에는 원한이 많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

다. 그 원혼을 달래자 원혼이 저세상으로 가

면서 집안이 밝아졌다. 백발의 노파는 “영

혼이 갈 곳으로 갔으니 집안에서 일할 수 있

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아궁이에 불이 

피워지고, 가마솥에서는 정사각형의 맷방석

을 쪄낸다. 꿈에 나온 부엌의 불은 연구자로 

하여금 부엌의 불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다. 

 친할머니는 새벽에 부엌에 나가시면 제일 

먼저 정화수를 떠 놓으시는 일로 하루를 시

작하셨다. 가족들의 생일날에는 정화수 그릇

에 대고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셨다. 가족들

의 건강과 명을 불신(火神)인 부엌의 조왕

(竈王)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가족들에게 줄 음식을 매일 조리할 수 있게 

하는 불신(火神)인 조왕(竈王)은 삼신과 함

께 육아(育兒)의 기능이 있으면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늘의 옥황상제께 고하는 임

무를 맡은 신이다(김태곤, 1983). 조왕신이

란 부엌의 신으로 부엌의 아궁이, 밥솥을 관

장하는 신이다. 따라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

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조왕신의 신력

(神力)에 달려있다. 그러기에 조왕신은 부엌

의 신, 불의 신, 나아가 재산, 부(富)의 신으

로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김형주, 2002).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중국의 조왕신앙을 

통해 불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조왕신앙의 

중심인 불의 상징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모래놀이치료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의 

상징성을 분석심리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

다.

본 론

 한국, 일본, 중국의 조왕신앙에서 본 불 상

징

 한국 조왕신앙에서의 불 상징

 인간은 신앙의 동물이라고 해도 무관할 정

도로 마음에 신심(信心)을 갖고 있다. 인류

의 시작은 절대자에 대한 신앙으로 시작되었

다. 동물, 나무 등의 자연이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정령이나 왕이 신앙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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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한다. 인류는 많은 신(多神)들과 함

께 역사를 만들어 왔다.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도 다신신앙(多

神神仰)이었다. 한국의 민간에선 오랜 시간

을 두고 집안을 지키며, 가정을 돌보는 가정

신(家庭神, 家宅神, 家神)신앙이 있었는데 

이 가신(家神) 신앙이 다신신앙(多神神仰)이

었다.

‘집지킴이’신(김광언, 2000b)인 가신(家

神)들은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생활공간이 

다르듯이, 그 신령들이 머무는 공간도 따로 

설정되어 있다. 안방에선 삼신(삼신할매)과 

조상신(祖上神)이 아이를 갖게 하고, 출산을 

도와주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었다. 대청마루에는 가신(家神) 가

운데 으뜸 신이며 호주를 돌보는 성주신(城

主神)이 있다. 집터를 지켜주며 안정된 집터

가 되도록 다져 주고 집안의 액을 거두어 주

며, 재복을 주기도 하는 터주(지신)와 업신

은 집의 광, 뒤뜰 장독대 주위에 있다. 다른 

가신(家神)과는 달리 업신(業神)은 구렁이, 

족제비, 두꺼비가 업신으로 위해지는 경우도 

있다. 가신들이 대체로 수명장수와 평안, 재

복(財福)을 가져다주는 반면 변소에 있는 측

신(측간신)은 노여움이 많고 사악하여 잘 받

들지 않으면 탈을 입는다고 믿어 측간에서는 

더 조심하였다.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다(김

명자, 1993). 불신인 조왕(竈王)은 가신(家

神) 중 최고의 어른인 성주신(城主神) 못지

않게 중요한 신으로 섬겨지며, 불씨 신앙과 

관련하여 그 기원이 오래된 신(神)이었다. 

 무속 신화「문전본풀이†」에는 여산부인이 

† 한국문화상징사전, ᄇ - 부, 두산동아, 318쪽
여산부인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꾐에 빠져 재

산을 탕진한 남편 남선비를 찾아온다. 그러나 여

산부인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에 의해 물에 빠져 

조왕신이 되어 부엌의 불을 관장하게 되는 

조왕신 성립의 내력이 나온다. 흔히 부뚜막 

뒷벽 한가운데에 흙으로 작은 턱을 만들고 

이 위에 물이 담긴 종기, 쌀을 담은 작은 항

아리, 삼베 조각을 담은 바가지 등을 올려놓

아 그것을 조왕의 신체(神體)로 삼는다. 조

왕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전라도, 충청도 

지방에서는 보편적으로 물이 담긴 조왕증발

을 조왕의 신체로 삼는다고 한다(신영순, 

1994). 조왕의 신체를 이루는 것은 물(水)

이고, 조왕이 관장하는 것은 조왕신앙의 중

심인 불인 것이다. 

 부엌은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다. 따라서 음

식의 조리와 관련된 불은 매우 중요하며, 그 

불을 인간의 의지대로 통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아궁이이다. 조왕(竈王)은 

‘불과 아궁이’로 깊은 관계를 지닌다. 특

히 불은 불이 지니는 신성성(神聖性), 정화

성(淨化性), 풍요성(豊饒性), 파괴성(破壞

性) 때문에 점차 인격화되면서 신앙의 대상

이 되었다(신영순, 1994). 

 한국 조왕신앙에서 본 불의 신성성(神聖性)

과 정화성(淨化性)

 한국 무속에서의 조왕(竈王)은 화신(火神), 

부뚜막신으로 불리며 불을 관장하는 신으로 

모셔졌다. 지역에 따라 조왕각시, 조왕할매, 

삼덕할망, 화덕장군, 화덕씨, 화덕진군, 화신

대장, 화신, 불신 등으로 불린다. 제주도 풍

죽는다. 이에 일곱 아들은 지혜를 짜내 노일제대

귀일의 딸의 진면목을 밝히고, 도환생꽃을 구해와 

어머니 여상부인을 소생시킨다. 그리고 어머니에

게 “춘하추동 사계절을 물속에서만 살았으니, 몸

인들 춥지 않겠습니까, 하루 세 번 더운 불을 쬐

면서 조왕할머니로 앉아 얻어먹고 계십시오.”라

고 한다. 그로부터 여산부인은 조왕신이 되어, 부

엌을 관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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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따르면 화덕진군은 옥황의 남청문 밖에 

사는 신으로, 인간계(人間界)의 불을 관장하

러 왔다고 하였다(김광언, 2000b).

 불은 어둠을 밝혀 줄 뿐만 아니라 날것을 

익혀 충분한 영양소의 섭취를 가능하게 한

다.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엌이라면 불을 담고 다루어지는 곳

은 부엌에서도 ‘아궁이’이었다. 아궁이는 

불을 지피며 불씨를 얻는 곳이다. 그래서 한

국에는 불씨 지키는 일은 매우 소중한 임무

였으며, 불씨를 꺼뜨리기라도 하면 집안이 

망하고, 잘 지키면 부귀(富貴)를 얻는다는 

전설†이 있다. 이렇듯 불지키는 전통은 고대

† 돌고개 전설 - 경북 청송군 현서면 두현동에
는 현씨 가문에 갓 시집 온 박씨 신부가 불씨
관리를 맡아 열심이었다. 어느 날 그만 자칫 
잘못하여 불씨를 잃고 말았다. 이에 온 집안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현씨 자부는 시댁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슬픔을 억제할 길이 
없던 며느리는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값비
싼 비단 저고리를 벗어 불꺼진 화로에 묻고 
친정을 향하여 떠났다. 돌고개를 넘는데, 누군
가 뒤에서 부르고 있기에 돌아보니 시댁 사람
이었다. 시댁으로 돌아오니 화로에 연기가 솟
아오르고 있었다. 여인은 물론 현씨 집안은 온
통 기쁨에 넘치고 있었다. 이후부터 여인이 발
길을 돌린 그 고개를 사람들은 돌고개라 부르
게 되었다(유증선, 1971; 신영순, 1994에서 
재인용). 

   불씨의 복 - 옛날 어느 산골에 화목한 가정이 
있었는데, 3대나 한 번도 불씨를 꺼춘적이 없
이 지내 오가다 새 며느리를 맞이하여 3일 만
에 처음으로 불씨가 꺼졌다. 새 며느리는 자기
가 시집와서 대대로 전하는 불씨를 꺼춘 것이 
크게 걱정이 되어 탄식하였다. 그런데 그 이튿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불씨가 꺼져 있기
에 이것은 무엇이 하는 장난일까 하늘을 우러
러 탄식하였다. 그날 밤에는 부엌에서 잠을 자
지 않고 감시하기로 결심을 하고 숨어 있으니 
한밤중에 다팔머리에 노랑 저고리 빨강 치마
를 입은 여나무살 짜리 계집애가 살금살금 들
어와서 불씨 항아리에 오줌을 싸놓고 달아났
다. 며느리는 “요년 게 섯거라”외치며 이를 
악물고 엎어지고 자빠지며 따라가니 어느 들
판 땅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며느리는 
“땅속에 숨으면 못 잡을 줄 아느냐” 하며 
맨손으로 땅을 파들고 가니 큰 반석이 나타났

사회의 불씨숭배 신앙에서부터 볼 수 있다. 

불씨 숭배는 곧 생식(生食)에서 화식(火食)

으로의 전환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다 준 

신앙이라 할 수 있겠다(양종승, 2009). 

 조왕신은 불의 신(火神)이므로, 불(火)나지 

않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모셔졌

다. 불에 대한 신성성은 또한 정화력(淨化

力)에 있으며 불은 더러움, 부정, 사악함, 부

패 등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힘이 있

다고 믿었다.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를 때 

관이 나가면 곧바로 아궁이에 불을 때는 관

습이 있었다. 이는 습기를 제거하는 소독 작

용일 뿐 아니라 시체의 부정을 정화하기 위

해서였다. 상가(喪家)에 조문을 갔다 오거나 

오랜 여행을 끝내고 돌아 온 사람은 몸에 묻

어 있을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부엌에 

들렀다가 방에 들어가는 습속이 있었다. 그

리고 다른 집에서 음식이 들어오거나 집에서 

특식을 만들었을 때 먼저 조왕 앞에 갖다놓

았다가 먹었다. 객귀(客鬼)를 쫓아 탈을 없

애기 위함이다(신영순, 1994). 부정(不淨)

한 것을 물리고 탈을 없애는 불의 정화력(淨

化力)은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

(辟邪)의 기능이 있음을 보게 하였다.

 한국의 조왕신앙에서 본 불의 풍요성(생산

성)과 파괴성

 조왕은 삼신과 함께 아이를 잉태하게 하고 

출산과 육아에 관여하여 돌보며 가정과 아이

들의 명과 복을 빌며, 객지에 출타한 가족의 

다.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손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으니 가족들이 며느리를 부르
며 횃불을 들고 찾아왔다. 남편은 곧 반석을 
파헤쳐 헤치니 3개의 항아리 속에 은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늘이 불씨를 3대나 지켜준 가
정에 내린 상이었다. 가난한 가정은 이로부터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한다(이훈종, 1969;  
신영순, 199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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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기원하였다. 집안의 운수, 재물, 질병 

등 모든 길흉화복을 관장하며 돌봤다(신영

순, 1994). 한국의 관용어 가운데 ‘등 따

뜻하고 배부르다.’라는 표현이 있다. 불은 

등이 따뜻하게 방에 온기를 줌으로 방을 안

식처로 만들었고, 매일 가족들에게 줄 음식

을 조리할 수 있는 열기를 주었다. 돌보는 

따사로움이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가옥에서는 안방, 부엌 등의 여

성 공간을 집안에서 가장 안쪽인 북쪽 또는 

북서쪽에 두었는데 이는 남좌여우(男左女右)

라는 음양설(陰陽說)과 일치하는 것으로 왼

쪽은 양(陽)이고, 오른쪽은 음(陰)이라 하여 

각각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김광

언, 1985; 나하영, 2002에서 재인용). 

북쪽은 물(水)의 방향으로 생명 잉태의 공간

을 상징하였다. 이러한 상징적 방향의 암시

로 혼인과 출산의 공간인 안방을 북쪽에 두

는 것이었다. 안방은 아궁이의 불길(연도, 

煙道)의 거리에 따라 아랫목, 윗목으로 나뉘

었다. 아궁이의 불과 불씨는 주거 자체와 내

적으로 결부되어, 불의 지속은 가계(家系), 

가운(家運)의 유지와 직결되며 불씨의 단절

은 곧 가계의 단절을 의미하였다(최인학, 

1983; 나하영, 2002에서 재인용). 이처럼 

아궁이의 불과 불씨는 집안의 생산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불이 갖는 풍요성을 잘 

보여준다. 

 불신(조왕)이 재물신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데 이는 불이 재산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민담에 ‘불씨를 꺼뜨리

는 며느리는 곧 재산을 날리는 소박데기감’

이 되었다(김명자, 1984). 저녁 또는 새벽

에 불을 빌리어 주거나 담아오면, 불을 빌려

준 집은 복이 달아나고 재수 없는 일이 생긴

다고 하였다. 이는 많지 않은 불씨를 남에게 

나누어 주어 불이 꺼질 수도 있으며, 이는 

곧 불씨는 집안을 흥하게 해주는 복(福)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불은 가족을 돌보고, 재물을 늘게 하며 복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

에 불의 파괴성을 볼 수 있었다. 불난 집 사

람은 ‘불찍굿’† 또는 ‘불찍앗임’††이라

는 무속의례(巫俗儀禮)를 하기 전엔 죄인의 

몸이 되어 남의 집은 물론 자기의 집 출입이 

금지되며, 불난 집을 다시 고쳐 세울 수도 

없었다. 불이 나는 것은 인간계에서 불씨를 

좌우하는 화덕진군(火德眞君)의 조화로 일어

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불신(火神)의 노여움을 

풀고 불씨를 좋게 퇴송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다. 이를 ‘불씨를 없애는 굿’이라는 

‘불찍굿’ 또는 ‘불씨를 없앰’이란 뜻의 

‘불찍앗임’굿이라고 한다. 불난 집 사람이 

이런 의식 없이 다른 집에 가면, 불신(火神)

이 그 사람의 뒤를 쫓아 이웃집으로 옮겨가

서 이웃집도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이 

나면 그날 당장 제를 지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노여움을 풀지 못한 불신이 온 동네

에 불을 내는 파괴성을 보였다.

 불신(竈王, 火神)은 삼신할머니와 함께 아

† 불찍굿 : 제주도의 풍습. 화재 난 집안의 부인
이 치마폭을 들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쌀을 
얻어다가 제물을 차린다. 배설은 일반 탁상과 
같으며, 상은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배설한다
(현용준, 1980). 

†† 불찍앗임굿 : 제주도의 풍습. 불찍앗임을 하기 
위해서는 제관을 뽑고, 반드시 허제비(허수아
비)라 해서 짚으로 초인(인형)을 만든다. 허재
비는 불을 일으킨 사람의 상징으로, 짚으로 사
람의 형상을 만들고, 백지로 옷을 만들어 입히
며, 얼굴도 제대로 그린다. 불짝앗임 굿에서 
심방은 “요놈의 자식이 자팰하였구나. 또 시
도 하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막대기(대나무)
로 허재비를 마구 때린다. 굿이 끝나면 때리던 
허재비를 터진 방위로 멀리 갖다 던져 버린다. 
불이 난 집에서는 불의 신인 화덕진군의 퇴송
을 소흘히 하지 않는다(진성기,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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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점지하고, 산모의 태내에서 성장까지 

아이의 양육을 관장하는 모성신이었다(이부

영, 2012). 그러므로 임산부가 불을 구경하

거나 화로를 타넘으면 조왕의 노여움을 사서 

유산이 되거나, 태어난 아이가 태독(胎毒)을 

앓거나, 경기를 하기도 하고, 몸에 허물이 

난다는 등의 금기가 있었다. 또한 닭털, 호

박줄, 손톱, 콩깍지, 양념 등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아궁이에 태우면, 불신(竈王, 火神)

이 노해서 아이들의 몸에 병을 주거나 집안

에 우환이 생긴다고 하여 금기시하였다(신영

순, 1994). 닭털, 호박줄 등은 탈 때 냄새가 

고약할 뿐 아니라 연기도 많아 이를 방지하

는 것이었다. 콩깍지는 간혹 콩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이를 태우면 ‘곡식의 씨앗’을 없

애는 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불신인 조왕이 영적인 존재로 신성시되며 

인격화한 신으로 섬겨지는 것은 비단 한국뿐

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조왕신앙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일본의 조왕신앙에서 본 불 상징

 일본의 창조 신화에는 일본의 불신 가쿠즈

치신이 태어나는 과정이 잘 나와 있다. 천상

계에 밝음의 세 신이 있었는데, 이 신들이 

이자나기(イザナギ, 남신)와 이자나미(伊邪

那美, 여신)의 남매신을 낳았다고 한다. 남

매신은 지상인 오노고로시마로 내려와 결혼

하고, 서로 교합하여 아와지사마, 시코쿠, 오

키, 큐슈, 이키 등을 나았고, 또 작은 섬들을 

더 낳았다고 한다. 국토 낳기가 끝나자 두 

부부신은 바위나 흙의 신, 바다의 신, 항구

의 신, 바다(오오우다즈미; 大綿津見神), 산

(오오야마즈미; 大山津見神), 물, 바람들의 

신을 낳았다. 마지막으로 이자나미가 불의 

신 가쿠즈치(軻遇突智, 가쿠즈치노카미; 迦

具土神)를 낳다가 음부에 불이 나 화상을 입

고 황천국으로 가서 저승과 땅을 다스리는 

신이 되었다고 한다(吉田敦彦, 2010). 

 일본에서는 도마(土間)의 가마도(竈, 부뚜

막, 아궁이) 즉 정지 아궁이를 중심으로 집

안의 화소(火所)에는 가마도가미 (かまどか

み, 竈神)를 모셨으며 지역에 따라 오카마사

마(おかまさま), 코진(こうじん, 荒神)사마 

등의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

 일본의 조왕(竈王)은 지역에 따라 불이나 

진화(鎭火)를 관장하는 불의 신이면서 동시

에 농작의 신, 가족, 우마(牛馬)의 수호신, 

부와 생명을 관장하는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신의 모습을 보인다(남근우, 2005). 대부분 

아궁이 근처에 마련된 시렁 위에 부적이나 

폐속(へいはく, 幣帛)을 안치한 형태이나, 

오키나와 주변의 남서 제도에서는 바다에서 

주워 온 세 개의 돌을 아궁이 뒤에 모셨는데 

이는 원시적인 아궁이를 상징하는 것으로 가

마도가미(かまどかみ, 竈神)의 신체로 여겼

다. 서일본에서는 코진(こうじん, 荒神)사마

가 농신(農神)과 불의 신으로 모내기가 끝나

고 나면 아궁이에 준비해 둔 모 석 다발을 

바치기도 하고, 벼 베기나 보리 베기 즈음하

여 처음으로 거둬들인 수지(樹枝, じゅし)를 

바치기도 하였다(남근우, 2005). 조왕에게 

일 년 농사에 대해 감사하며, 나무의 줄기에

서 뻗어나는 가지인 수지를 태우는 것은 조

왕이 농신(農神)과 불의 신(火神)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보게 한다.

 일본의 부뚜막신인 불신(火神)은 12월 24

일 하늘에 올라가, 한 해 동안 가족이 벌인 

행동의 선악을 보고하고, 1월 4일에 지상으

로 내려와 상제(上帝)의 뜻을 전한다고 하여 

정초 제사에 불신(火神)을 섬긴 뒤에 조상에

게 절을 올렸다(김광언, 2001). 일본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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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나와에서는 아들 부부가 분가하면 본가의 

아궁이에서 불을 붙여다가 새집의 조왕(火

神)으로 삼았으며 이사 때에도 화로나 아궁

이의 불을 죽이지 않고, 물동이도 물이 담긴 

채로 옮겼다고 한다(김광언, 2000b). 또한 

오키나와에서는 명절 의례나 가택제(家宅祭)

를 지낼 때, 제일 먼저 조왕에게 상을 바쳤

으며, 부뚜막 벽 쪽에 작은 돌 세 개를 세모

꼴로 놓고 소금 한 주먹을 놓았으며, 명절 

및 대소사의 제례를 올렸다(김광언, 

2000b). 부뚜막신은 아궁이의 불을 관리하

는 불의 신이면서 동시에 잉태와 출산, 육아

를 맡는 신이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물론이

고 망아지도 부뚜막에 인사를 올렸다. 또한 

가장과 자녀들에게 명과 복을 주고, 객지에 

나간 가족의 안전을 돌보며 집안의 운수를 

돕고 잡귀를 쫓으며 질병을 다스렸다. 가족

이 죽으면 집안의 부뚜막을 사용하지 않고 

마당에 한데부엌을 따로 마련하여 부정이 불

을 따라 옮아가는 것을 막고 부뚜막을 새로 

갈거나 아예 부뚜막을 헐고 새로 만들기도 

하였다(김광언, 2001). 일본의 불신이 가족

들을 돌보며, 잡귀를 쫓는 것은 한국의 불신

과 같은 상징성이다. 또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한데부엌은 지금도 한국의 시골에서는 어렵

지 않게 볼 수 있는 이동식 부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중국의 조왕신앙에서 본 불 상징

 중국의 조왕은 하늘의 최고신인 옥황상제

(玉皇上帝)가 인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

든 일을 알아오라고 보낸 사자라 믿었다. 중

국의 조왕은 상류층에서 일반 농민에 이르기

까지 정성껏 받들어졌는데, 정월 초하루를 

‘대년(大年)’이라 하고, 조왕이 승천하는 

날(대체로 12월 23이나 24일)을 ‘소년(小

年)’이라고 부르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

다. 중국의 조왕의 출현을 유안(劉安, 서기

전 179~123)은 <회남자(淮南子)>에 “불

의 신인 염제(炎帝)가 죽어 조왕이 되었다”

고 기록하였다. 또한 <예기(禮記)>에도 화신

(火神)인 ‘축융(祝融)’이 ‘조왕의 전신’

이라 하였다(김광언, 2000a).

 중국의 조왕은 조신(竈神), 조왕(竈王), 조

왕보살(竈王菩薩), 조군(竈君), 동주사명(東

廚司命), 취사명(醉司命), 사명조군(司命竈
君) 호택천존(護宅天尊)등으로 매우 다양하

게 불렸으며 호칭에 신(神), 천존(天尊), 보

살(菩薩), 왕(王), 군(君), 사명(司命) 등을 

통해 조왕의 위상을 알게 하며, 중국에서 조

왕신(竈王神)과 사명신(司命神)은 다른 신

(神)인데 후대로 오면서 사명(司命)의 역할

을 수행하게 되었다(정연학, 2005). 불신으

로서 조왕은 부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책임

지는 신이었다. 집안에 온기를 주고, 가족들

에게 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불(火)이 인간

의 수명을 좌우할 권한을 갖는 사명(司命)의 

역할을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불

신인 조왕(竈王)은 가족의 위생과 건강 문제

에 밀접했기에 사명신(司命神)과 같은 신

(神)으로 수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으로 섬겼

을 것이다.

 중국의 조왕제사는 한나라 무제 때(서기전 

133)시작 되었고, 물을 신체(神體)로 하는 

것이 한국의 보편적인 조왕의 신체라면, 중

국의 조왕 신체는 초상(肖像)으로 부뚜막 위

에 걸어두고 섬기는 것이었다(김광언, 

2000b). 조왕 의례는 곳에 따라 다르나 해

마다 12월 23일에 조왕이 하늘로 올라가 옥

황상제에게 가족들의 선악덕행(善惡德行)을 

보고하고, 정월 초하루에 돌아온다고 여겨 

제를 올렸다(김광언, 2001). 조왕제의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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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에 따라 엿과 국수, 술, 떡 등을 올

린다고 소개하며 엿과 국수를 놓는 지역은 

입이 달아서 좋은 일만 보고하고, 잘 먹어 

기분이 좋아져 복을 가져오라는 뜻이었다(김

광언, 2000a). 김광언에 따르면 지역에 따

라 신상의 입에 엿을 바르기도 하고 엿이 입

에 붙어서 옥황상제께 가족들의 악행을 말하

지 못하게 하는 등 바늘로 조왕 신상의 혀를 

찌르거나 아궁이에 술을 발라 혀가 아파 말

을 못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다고 여긴 

것이라 한다.

 중국인은 물을 불의 아버지라고 여겨 물과 

불은 상극이면서도 제사에서 함께 모셔지며 

물의 상징인 개구리†가 숭배대상이면서도 

두려움의 대상인 불의 재앙을 막기를 기원했

다(정연학, 2005). 중국에서 불의 성난 피

해를 물로 막기 위해 함께 제사를 지낸 모습

은 한국에서는 조왕의 신체인 조왕증발에 정

화수(물, 水)를 담아 부뚜막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중국의 조왕도 한국의 조왕처럼 아이의 건

강을 돌보는 신이었다. 아기가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면 경험이 많은 할머니가 혼을 

부르는 의식을 벌이며 아기의 신발을 부뚜막 

위에 나란히 놓고, 손을 땅바닥에 쓸며 이름

을 부른 뒤 “돌아오너라.” 세 번 읊조린 

다음 신발을 아기의 베개 앞에 놓으면 나갔

던 혼이 돌아온다고 믿었으며, 강소성에서는 

4살이 채 안 된 아이가 병이 나면 외할머니

† 중국에서 두꺼비 또는 개구리는 능히 변할 수 
있고, 승천을 하고, 우박을 토해내는 신적인 
존재로 여기기도 했는데, 갑골문에 개구리를 
이용해 비가 오기를 기원하기도 했다고 한다.
『춘추번로 (春秋繁露)』에는 개구리를 수신
(水神)으로 보았으며, 현재에도 장족(蔣族)들
은 개구리에게 제사를 올려 비가 오기를 기원
하는 의식을 펼치며, 신화에서는 청개구리를 
번개신의 자식으로 표현하고 있다(정연학, 
2005).

가 사람을 보내서 아이의 집 조왕에게 초, 

채소, 과일, 떡 등의 제물을 올리며 제를 지

내며 제에 올린 떡은 개에게 주는데 병이 개

에게 옮아간다고 믿었다(김광언, 2000a).

 한국의 조왕신과 중국의 조왕신은 여성신

(女性神)의 특징은 같으나 한국은 여성신의 

모습이, 중국은 남성신의 특징이 더 강하다. 

한국의 조왕이 부엌과 불을 관장하는 신으로 

가신 중 으뜸신인 성주신의 아내로서 부차적

인 신이며 조왕할매, 조왕각시 등의 이름에

서도 여성신(女性神)의 모습이 강하게 드러

난다. 반면, 중국의 조왕(竈王)은 음식을 만

들고, 취사하는 불신(火神)의 모습뿐만 아니

라 집안의 대소사까지 관장하는 가신(家神)

들 중 가장 높은 신으로 불리는 이름에서도 

여성신(女性神) 보다는 남성신(男性神)으로 

섬겨지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모래놀이치료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의 상징

성

 30대 여성의 모래작품을 통해 불의 상징성

을 살펴보고자 한다.

 옛날에는 불을 쉽게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씨를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

다.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었고, 사람들의 위생도 좋아졌으며 출

산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렇기에 불신(竈王)

이 가족들의 수명(壽命)을 관장한다고 여겨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

다. 조왕(竈王)신앙에서의 불신(火神)은 

‘조왕각시’, ‘조왕할매’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출산, 육아, 가족들의 안위 등을 

맡는 등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 불신(火神)

의 주 거주 장소도 부엌의 아궁이로 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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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움직이는 모성의 공간이다. 부엌의 냄

새는 어머니의 냄새(김광언, 2000b)라고 할 

정도로 부엌은 어머니와는 밀접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새로 시집온 새색시는 시어머니에

게 불을 다루는 법을 배우며 성숙한 어머니

가 되어갔다. 그러나 요즘은 불씨를 정성스

럽게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불을 대하

는 신비스럽고, 진지한 종교적 태도가 사라

졌다. 어디서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불

을 얻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굳이 불을 이용해 끓이거나 익히지 않아도 

전자레인지(microwave oven)를 이용하면 

익힌 음식을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시대

가 되었다. 그만큼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는 

어머니의 역할도 내면의 성숙함이 없는 ‘소

녀 엄마’, ‘처녀 엄마’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내담자는 2남 2녀 중 둘째로 부가 암

으로 내담자 10세에 사망하면서 모가 생계

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모는 

남편의 상실에 대한 충분한 애도 없이 자녀

들이 ‘부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아빠

의 역할’에 충실하려 노력하였다. 모는 공

무원으로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사회생활

에 임하였으며 남편의 부재와 상실에 대한 

슬픈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충분한 애도 없

이 자녀들에게 강한 어머니의 모습만을 보였

다. 내담자가 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

면 모는‘더 노력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너

만 힘든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답하였다. 

내담자는 늘 모의 빈자리를 느끼며 외로워하

였고, 결혼생활과 육아 문제 등에 대하여 모

에게 조언을 구하면 모는 내담자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한 딸’로만 대하였다. 내담자는 상담 

초기 5세 된 딸을 잘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

는 미안함과 죄책감, 우울 감정을 호소하였

다.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미성숙한 어머

니’에서‘성숙한 어머니’로 심리적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심리적 성장을 모래작품에 

나타난 부엌과 불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은 일찍 퇴근한 남편과 딸에게 줄 파

전을 부치고 우동을 준비하고 있는 내담자의 

모습을 표현한다. 이는 모성을 발휘하는 장

면이다. 

그림 1.

 내담자는 “남편이 컴퓨터만 하면 나를 봐

주지 않는 남편에게 거부당하는 것 같아 화

가 났다. 화를 내면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아 

속으로만 참았다. 남편이 내게 책만 본다며 

지적할 때는 억울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

어 더 서운했다. 그런 감정이 쌓이면 남편과 

계속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답

답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남편이 컴퓨터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책만 보면 남편이 

거부당했다고 느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

다. 요즘은 친정엄마도 밉거나 서운한 감정

이 덜하다.”라고 하였다. 

그림 2는 23회기의 모래작품으로 “아빠는 

요람에 있는 아가에게 책을 읽어주고, 엄마

는 딸이 피아노 치는 것을 봐주며 함께 노래

한다. 식사를 막 하고, 아직 치우지 않아 설

거지가 쌓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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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림 3은 36회기의 모래작품으로 가마솥이 

걸린 아궁이와 땔감을 중심으로 내담자가 직

접 갖고 온 색끈과 한지, 빨래집게를 이용해 

작품을 제작한다. 작품에서 한지는 천연염료

로 염색된 천이다.

그림 3.

내담자를 작품을 제작하며“빨래가 펄럭이는 

모습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물들인 천을 

말린다. 물들일 천들이 아직 많다. 항아리에 

된장과 고추장도 담가 놓았다. 지금은 혼자 

있어도 막연히 감사하고, 행복하고, 남편도 

좋다. 엄마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겁다.”

라며 행복한 모습으로 모래작품을 만들었다. 

 아궁이에 넣을 자원이 되는 땔감도 많이 준

비해 놓았다. 모래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내

담자는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른다. 불을 이

용하여 천을 염색한다. 또한, 내담자는 불의 

여신 헤스티아†처럼 부엌의 불을 잘 다스리

며 돌보는 어머니로의 변환을 보였다. 삼신

과 함께 아이의 잉태와 출산, 육아를 관여하

며 가정을 돌보는 불신(竈王)신의 생산성과 

풍요성을 볼 수 있었다. 

 그림 4는 38회기로 그림 3과 연결된 작품

인 듯하였다. 왼쪽 모서리, 가장 깊은 무의

식의 자리에 땔감과 아궁이의 가마솥을 놓았

다. 불을 조절하며 다루는 여인도 있고, 떡

을 찌고는 아이를 돌보며 가족들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그림 4.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불의 사용은 

쉬워졌다. 불을 쉽게 접하게 되는 만큼 불

(竈王, 火神)에 대한 신비로움과 경외심도 

우리들의 마음에서 멀어졌다. 모래놀이치료

를 통해 내담자의 미성숙한 모성성이 긍정적

으로 변환되면서 ‘성숙한 어머니’의 모습

으로 변환됨을 볼 수 있었다. 

 한국말에 ‘노기(怒氣)’란 표현이 있다. 

‘노기(怒氣)’는 성난 얼굴빛, 또는 그런 

기색이나 기세를 말하는데 여기에 ‘불’

(火)이 결합되면 사람의 감정 상태 즉, 심화

(心火)를 표현하게 된다. 길들여지지 않은 

노기(怒氣)는 곧 그 자체로 ‘불’이 되어 

‘열화(熱火)와 같이 노한다.’ 무의식의 충

† 헤스티아[ Hestia ]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불
과 화로의 여신(Pierre Grim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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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사로잡혀 조절되지 않는 부정적 콤플렉

스(이부영, 2012)가 ‘화(火)’로 올라오는 

것이다. 부정적인 심화(心火), 즉 마음 안에

서 조절되지 않은 치솟는 불(Complex, 火)

은 밖으로는 공격적 충동, 파괴적인 충동성

으로 불붙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불사르

게 된다. 심화(心火)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심리적으로 깊어지면, ‘갑갑증’이 나고 

‘애가 타다’가 끝내는 우울증이 되고, 화

병이 된다. 무의식에 원(怨)과 한(恨)의 감

정 덩어리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조왕신앙을 통해 불신(火神)의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상황에 나타난 불의 상

징성을 살펴보았다.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조왕은 불신으로 정

화력(淨化力)을 인정받으며 신성시되며 가신

(家神)으로 섬김을 받았다는 것을 공통적으

로 볼 수 있었다. 또한 나라별로 차이는 있

으나 조왕(竈王)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가장 밀접한 신(神)으로 하느님께 가족들의 

선행과 악행을 전하고, 가족들의 안위와 아

이들을 돌보며 수명과 복을 관장하는 가신

(家神)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

엌과 불을 담당하는 조왕(竈王, 火)이 가신

(家神)들 사이에서 갖는 조왕(竈王, 火)의 

위치나 신체(神體)의 모습에서는 차이를 보

이고 있었다. 한국 민간에서 조왕(竈王, 火)

의 신체(身體)로 쌀, 삼베 등도 쓰이지만 가

장 보편적인 신체는 증발에 담은 정화수(井

華水)였다. 중국에서는 조왕(竈王, 火) 그림

으로 표현되었다. 한국에서도 절간에서는 글

을 써 붙이거나 조왕(竈王, 火) 그림을 신상

(神像)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중국과 비슷하였다. 또한 생활 속에서 소중

히 다루고 필요한 불(火)을 인격화(人格化) 

시켜 수시로 집안의 일을 아뢰고, 제를 올렸

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때도 이전에 살던 

집의 ‘아궁이 불’을 새집의 아궁이까지 죽

이지 않고 옮겨가는 일본의 모습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마을에서는 흔

히 보던 모습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풍습이다. 불신(火神)인 조왕(竈王)을 모시

는 데 있어 물(水)을 함께 모심으로 불과 물

의 균형을 잡으며 불의 파괴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모습도 한국, 일본, 중국에서 동시에 

볼 수 있었다. 

 한국 무속에서의 조왕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火)이었다. 조왕신앙의 중심인 불의 

상징성을 신성성과 정화성, 풍요성(생산성)

과 파괴성으로 살펴보았다. 조왕은 불신(火

神), 부뚜막신으로 불리며 인간계(人間界)의 

불을 관장하는 신(神)으로 오랫동안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조왕신은 부정함, 더러움, 

사악함, 부패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정화성(淨化性)이 있으며, 객귀(客鬼)를 쫓

아내고 탈을 없애는 벽사의 기능을 하였다. 

조왕은 삼신과 함께 잉태와 출산, 육아, 가

정과 아이의 명과 복을 빌며, 출타한 가족의 

안전을 돌보는 가신(家神)으로 불씨의 단절

은 곧 가계(家系)의 단절을 의미하였다. 아

궁이의 불과 불씨는 주거 자체와 내적으로 

결부되어 있어 집안의 생산성(生産性)과 깊

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불신은 재물신

으로 집안의 불씨는 복(福)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으며 불이 갖는 생산성과 풍요성의 모습

이었다. 반면 물이 큰비가 되어 홍수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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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이듯 모든 것을 태우므로 재산과 생

명을 뺏는 파괴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제주

도의 ‘불찍굿’ 또는 ‘불찍앗임’ 이라는 

무속의례(巫俗儀禮)와 임산부가 불을 구경하

거나 화로를 타넘으면 조왕의 노여움으로 태

독을 앓거나, 유산을 한다는 등의 금기는 불

신의 파괴성을 잘 보여주었다.

 모래놀이치료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의 상징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족함과 죄책감, 친정모

에 대한 밉고 서운함, 남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호소하며 우울하다고 하여 모래놀이

치료가 진행하였다. 모래놀이치료가 진행되

며 내담자는 잘 웃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

정을 표현하며 딸을 잘 양육하지 못하고, 돌

보지 못한다는 미안함과 죄책감과 친정모와 

남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모래놀이 작품을 통

해 잘 표현되었다. 모성을 발휘하는 작품(그

림 1)을 제작하며 내담자는 남편에 대한 불

편한 감정과 친정모에 대한 미숙한 자신의 

태도를 언어화시키며 자신을 직면하는 모습

을 보였다. 그림 2에선 부정적 콤플렉스가 

돌보고 키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으로 

성장을 느끼게 한다. 그림 3은 불을 잘 다스

리며 염색을 하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모습

을 표현한다. 직조, 바느질, 옷 만들기, 요리

하기, 집 꾸미기 등과 같이 염색은 인류의 

역사에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여성의 살림 

공예로써 여성들은 자기 성찰과 가치를 탐구

하며 협력하고 소통하며 자신의 능력을 나눠

주는 공력을 보인다(김주현, 2002)고 하였

다. 염색은 규방 문화의 하나로 부덕(婦德)

을 쌓으며 지혜와 인내로 생활해 나가는 방

법(이미석, 이선재, 2002)이었다. 그림 4는 

가족들을 위하여 불을 조절하며 음식을 만들

고, 밭에 농작물을 가꾸며 아이들을 돌본다. 

내담자는 그림 3의 모래작품을 통해 한 가

정의 주부이며 아이들의 어머니, 아내로서 

자기를 성찰하고, 가족과 소통하며 지혜와 

인내의 어머니로 성장하며 부덕(婦德)을 쌓

을 수 있는 내적인 자원을 준비하는 모습을 

느끼게 하였다. 성숙한 어머니로서의 모습은 

그림 4를 통해 잘 나타났다. 모래작품은 여

성성의 영역이며 모성신이 관장(이부영, 

2012)하는 부엌의 모습이 변하고, 불을 조

절하고 음식을 만들고, 염색을 하는 등의 창

조적인 작업으로 변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분석심리학에서 창조성은 여성성과 통하

며(이나미, 2016) 이러한 여성의 창조성이 

부엌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모래작품을 통해 가족들의 건강과 안위를 주

관하며 육아에 관여하는 불신인 조왕(竈王)

의 풍요성과 생산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민간에선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생기

면 불씨가 있는 부엌에 가서 소지(燒紙)하여 

재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하였다. 이부영

(2012)은 한국 샤머니즘에서는 가족의 신체

와 영혼을 정화시킬 목적으로 소지(燒紙)를 

하였다고 한다. 소지(燒紙)하는 과정에서 나

오는 연기가 위로 오르면 경쾌로 건강해진다

는 뜻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중압으로 질병

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태우는 작업에는 정

화(淨化)와 해방의 기능이 간여한 것으로 물

질적, 현세적인 것의 영적 변환, 하나의 영

화과정(靈化過程, Vergeistigungs prozess: 

이부영, 2012)이었다. 

 불이 사람의 감정 상태와 결합하면 심화(心

火)가 된다. 삶에서 겪는 서운함, 억울함, 후

회, 우울을 넘어 원(怨)이 되고 한(恨)이 되

면 그 감정적 응어리가 오랫동안 억압되어 

무의식에 남아있게 된다. 무의식에 있던 원



조왕신앙 측면에서의 불 상징 고찰

- 63 -

(怨)과 한(恨)은 부정적 콤플렉스가 되어 심

화(心火)가 되는 것이다. 심화(心火)를 치료

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은 화살이 되어 주변

으로 투사된다. 

 심화(心火)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

래놀이치료를 한다. 모래놀이치료는 마음의 

불을 다루며 모래작품은 심화(心火)가 주제

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불이라 해도 

‘불같은 정열’, ‘불같은 열정’ 등은 신

념, 감정 등이 뜨겁고 강렬함을 말한다. 원

(怨)과 한(恨)의 심화(心火)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취의 동기가 되어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조절된 심화(心火)는 에너

지가 되어 창조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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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Symbol of Faith in Jowang

(god of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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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has been an object of great reverence and been sacred in human history because it is 

regarded as having purification to burn wickedness, injustice, and corruption and cleansing 

filthy things. This study explores fire god and fire symbol shown in Korean, Japanese, and 

Chinese faith in Jowang (God of kitchen), and examines fire symbolism appeared in 

sandtray in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Jowang, or fire god, has a different 

name, and house guardian deities have a different place in Korea, Japan, and China. 

Jowang has long been served as a house guardian deity who is closest to people in 

everyday life, taking care of family's safety and children, and managing lifespan and luck.

When a fire is combined with emotional state of person, it becomes simhwa or wrath 

burning inside. Simhwa is an enraged fire (complex) which is not able to be managed. It is 

aggressive and destructive, and becomes depression and hwa-byung. Transformation of 

fire displayed in sandplay therapy shows that a negative complex of client had been 

transformed.

Key words : Fire, Jowang (God of kitchen), house guardian deity Simhwa, 

             Sandplay therapy


